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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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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연구이다.
초등학교 교사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test, 분산분석, Scheffé test,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평균치는 각각 2.44, 3.07, 3.68이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우울과 직무만족도의 평균치는 각각 1.47, 2.95이었다. 교직경력과 학급 규모는 우울정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소진(=.465, <.001)과 직무스트레스(=.220, <.001)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249, <.001)와 자아탄력성(=-.643,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
다.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초등교사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639)이었고, 직무만족도(
=.141), 심리적 소진(=.094), 직무스트레스(=.067) 순이었으며 4가지 연구변인의 설명력은 42.7%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기

관이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Methods: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283 elementary school 
teachers.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a Scheffé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2.44, 3.07 and 3.68 out of 5 on Likert scales for burnout, job stress and 
ego-resiliency, respectively. The mean scores were 1.47 and 2.95 out of 4 on Likert scales for items of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Teaching experience and class size affected depression significant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burnout(r=0.465, p<.001), and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r =.220,
p<.001),while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r=-.249, p<.001), and 
depression and ego-resiliency(r=-.643,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go-resiliency(=0.639), job 
satisfaction(=.141), burnout(=.094), and job stress(=.067) affected depression in order and the four research 
variables led to a 42.7% prediction for depress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ystematic plan for decreasing job stress and increasing eco-resilience is needed to improve depress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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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교사들은 성장과정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전통적 스승관으로 인한 높은 사회·도덕적 잣대
와 책임감 속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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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수-학습내용, 문제 해결 방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배우기 때문에 교사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학생

들에게 배움의 대상으로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일 

방향 매개체가 아닌 양 방향적 의사소통을 자극해야 하

는 책임자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도 해야 한다[1]. 학교조직 내에서도 교사들은 학급운영 
및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부담감, 학교 경영체계의 관료
적인 성격, 교육환경 전반의 열악함, 승진기회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등교사와는 달
리 전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습지도

와 생활지도, 과도한 학교행정업무, 학교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요
구와 개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압박감
을 경험하게 된다[2].
교사들은 정년단축, 연금법 개정, 성과급 제도, 교원 

평가제, 연수 학점제, 교육정보화 시스템(NEIS)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극도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호소할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3, 4]. 특히 업무특성상 장시간 동안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환경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정서적 

부담이 많은 일에 장기간 관여함으로서 정서적 탈진을 

의미하는 심리적 소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4]. 교사의 이러한 경험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교사 자신에 대해 무가치

감과 교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과 우울을 야기하며

[5, 6],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에 

봉착하게 된다. 교사들 대부분 교직생활에서 분노, 불안, 
긴장, 좌절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의 경
험으로 직무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은 낮아지고, 우울과 심
리적 소진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기능 뿐 아니라 학

교 내 안에서 교사와 학생, 심지어 학부모에까지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교사 자신의 심리적 소진경험을 

완화시키는 역할과 함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상황에서

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는 능력을 뜻하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환

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수

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8, 9].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요구사항이 교사 자

신의 능력이나 환경기반 등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서적 유해 반응으로 교사의 심리적, 정
서적 건강 등에 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직무만족도 

또는 교직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떨어뜨려 정도가 심각해
지면 심리적 소진의 양상을 보이게 되어 이는 결국 교육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손
상시키는 등 교직생활을 위협하게 된다. 이때 직무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미친다고 보

고되었다. 이와 같이 교사는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만
족한 상태에서 교육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능동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만 개인적인 만족과 

학교교육활동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교사의 직무만족도
도 높아지게 된다[10]. 
교사의 우울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신

체적인 기능과 동기의 저하 등을 동반하며 식욕 및 체중

의 변화, 수면장애, 에너지 상실,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 집중력 저하, 학업 및 직장업무 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기능, 정서기능, 역할 기능, 사회기능 등 
전반적인 기능을 떨어뜨리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동시

에 교사 개인의 안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1].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18% 정도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의 10% 정도가 경험하는 심리적 장애로서 특히 교
사의 우울증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교사는 우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

로 나타났다[12]. Jeong[13]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의 
62.8%는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며, 그 중 19.7%는 
심리적으로 불행감, 결핍감, 무기력감, 불안감, 고통감과 
같은 내적 심리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 직장인들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으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

다. 따라서 직업특성상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에 자신
의 감정과 스트레스 등을 노출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
양한 교육 자료나 연수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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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기숙사 생활과 

그 외의 생활을 하는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스

트레스 증상 중 습관적 행동형태, 인식력 장애, 우울, 불
안, 정서적 분노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위한 보건교

육자료 개발 및 건강증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
스, 직무만족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향후 인재양성 및 인성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전략 및 교육자료 또는 연수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

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둘째,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및 자아탄력성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및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과 심리적 소진,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도의 5개 시·군에 소재한 19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표집 하

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
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

변수 5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하
였을 때 최소 92명이 요구되었다. 회수 과정에서 미완성 
작성이나 잘못 표기한 10명을 제외한 283명을 최종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은 Beck[14]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DI)를 Lee와 
Song[15]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1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eck[14]의 분류에 의하면 0∼9점: 우
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경증 우울, 16∼23점: 중증 
우울, 24∼63점: 심각한 우울상태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1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3이었다. 

2.3.2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 척도를 Maslach와 
Jackson[16]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를 김두천(1995)이 번안한 것을 Kang[17]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5점(1∼5점) Likert 척도의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
문항, 개인적 성취감 저하 8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Kang[17]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는 

.905이고, 정서적 고갈은 .862, 비인격화는 .854, 성취감 
저하는 .833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는 .912, 정서적 고갈은 .904, 비인간화는 
.836, 성취감 저하는 .860이었다.

2.3.3 직무스트레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Parker와 DeCotiis[18]의 연
구를 근거로 Seok[19]이 수정·보완한 5점(1∼5점) Likert 
척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의기소침 6문항, 
직무부담 6문항, 시간적 압박감 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ok[1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는 .91이고, 의기소침은 .86이고 직무부담은 .83, 시간

적 압박감은 .86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는 .921, 의기소침은 .902, 직무부담은 

.895, 시간적 압박감은 .874이었다.

2.3.4 직무만족도 척도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대한교육연합회(1982)의 교사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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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척도(Korean Teacher Opinionnaire)의 설문문항을 
Min[20]이 초등교사에 맞게 변형한 총 16문항의 4점(1
∼4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Mi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6이었다.

2.3.5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은 Klohnen[21]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개발,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한 Lee[22]
의 총 29문항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37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을 위하
여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선생님
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기입된 개인정

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결과는 연구 이외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 의사로 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
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

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40분 정도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변수의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간의 우
울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자아탄력성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 교사는 78명(27.6%), 여성 교사는 205명
(72.4%)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45명(15.9%), 30대는 
105명(37.1%), 40대는 76명(26.9%), 50대 이상은 57명
(20.1%)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자가 196명(69.3%), 미
혼자가 87명(30.7%)이었다.
교직경력은 5년 미만이 76명(26.9%), 6∼10년 사이가 66

명(23.3%), 11∼20년 사이가 72명(25.4%), 21년 이상이 
69명(24.4%)이었다. 근무하는 학교의 학급 규모는 6학
급 이하가 96명(33.9%), 7∼12학급이 65명(23.0%), 13
∼20학급이 54명(19.1%), 21학급 이상이 68명(24.0%)
이었다. 학력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164명(58.0%)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석사학위 과정중인 교사는 38명
(13.4%), 석사학위 소지자는81명(28.6%)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78(27.6)

205(72.4)
Age(years) ≤ 29

30∼39
40∼49
≥ 50

45(15.9)
105(37.1)
76(26.9)
57(20.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96(69.3)
87(30.7)

Teaching 
experience

≤ 5
6∼10
11∼20
≥ 21

76(26.9)
66(23.3)
72(25.4)
69(24.4)

Class Size ≤ 6
7∼12
13∼20
≥ 21

96(33.9)
65(23.0)
54(19.1)
68(24.0)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Master’s Course
Master’s Degree

164(58.0)
38(13.4)
81(28.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3) 

3.2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연구 변인 정도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의 측정값은 Table 2와 같다. 
우울 정도는 평균 1.47이였으며 Beck[18]의 분류에 의
하면 경증 우울이 61명(21.6%), 중증 우울이 22명
(7.8%), 심각한 우울이 9명(3.2%)으로 연구대상자의 
32.5%가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울 증세를 나타
낸 교사 92명 중 여교사가 70명(34.1%)으로 남교사
(28.2%)보다 우울 증세를 많이 나타냈으며, 기혼자가 62
명(67.4%)으로 미혼자보다 우울 증세를 많이 나타냈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정도는 평균 2.44이었으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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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83)

Characteristics Category
Depression Scheffe

testMean±S.D. t/ p
Gender Male

Female
1.44 ± 0.82
1.48 ± 0.76

-.41 .68

Age(years) ≤ 29
30∼39
40∼49
≥ 50

1.53 ± 0.94
1.45 ± 0.73
1.51 ± 0.84
1.39 ± 0.59

.43 .7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45 ± 0.77
1.49 ± 0.80

-.40 .69

Teaching experience ≤ 5a

6∼10b

11∼20c

≥ 21d

1.59 ± 0.89
1.39 ± 0.72
1.63 ± 0.86
1.29 ± 0.52

3.80 <0.01 a, c>d

Class Size ≤ 6a

7∼12b

13∼20c

≥ 21d

1.44 ± 0.79
1.31 ± 0.62
1.46 ± 0.73
1.57 ± 0.90

3.58 <0.01 b<d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Master’s Course
Master’s Degree

1.52 ± 0.78
1.50 ± 0.98
1.35 ± 0.64

1.40 .25

적으로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는 평균 3.07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 남교사
의 직무스트레스 정도(3.21)는 여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정도는 평균 2.95이었다. 직무만

족도 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교직경력이 많을

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았다. 학급규모와 학력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도는 
평균 3.6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적 특성은 없었다.

Variables Mean ± S.D. Range

Depression 1.47 ± .77 1∼4

Burnout 2.44 ± .59 1∼5

Emotional Labour 3.07 ± .70 1∼5

Job Satisfaction 2.95 ± .37 1∼4

Ego-resilience 3.68 ± .59 1∼5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and Research Variables 
(N=283)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직경력에 따른 우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3.80, <.01), Scheffé test를 통한 사후
검증 결과, 교직경력 5년 이하(평균 1.59)와 11∼20년
(평균 1.63) 경력자가 21년 이상(1.29) 경력자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학급규모에 따른 우울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3.58, <.01), Scheffé test를 통한 사후
검증 결과, 학급규모가 7∼12 학급(평균 1.31)인 경우가 
21학급 이상(1.57)인 경우보다 낮은 우울 증상을 나타냈
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및 학력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4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심리적 소진(=.465, <.001)과 직무스트레스(=.220, 
<.001)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심리적 소진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도(=-.249, <.001)

와 자아탄력성(=-.643,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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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earch Variables                                   (N=283)

Variables
X1 X2 X3 X4 X5

r(p) r(p) r(p) r(p) r(p)
X1 1.0

X2
.465

(<.001) 1.0

X3
.220

(<.001)
.179

(<.001) 1.0

X4
-.249

(<.001)
-.538

(<.001)
-.137

(<.001) 1.0

X5
-.643

(<.001)
-.679

(<.001)
-.214

(<.001)
.530

(<.001) 1.0

X1: Depression, X2: Burnout, X3: Job Stress, X4: Job satisfaction, X5: Ego-resilienc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Subjects                                 (N=283)
Variables B S.E.  t p

Constant 3.116 .572 5.451 <.001
Burnout 0.124 .084 .094 1.469 .143
Job Stress 0.074 .052 .067 1.430 .154
Job
Satisfaction 0.297 .119 .141 2.506 <.01

Ego-resilience -0.831 .084 -.639 -9.897 <.001

Adjusted R2=.427 F=53.06, <.001

3.5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자
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12로 0
과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성은 문제가 없고 다중공선
성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 간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공차한계는 0.49
∼0.93으로 0.04 이하인 변수가 없었고, 분자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8∼2.05로 10.0을 넘기
는 것이 없어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연구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

는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포함한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
다. 초등교사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탄력성(=-.639)이었고, 직무만족도(=.141), 심리적 

소진(=.094), 직무스트레스(=.067) 순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
스, 직무만족,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초등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우울정도는 경

력이 짧은 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에 비하여 높은 우울

정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에 첫 발을 디딘 후 겪는 현장 적응

력의 미숙함과 해마다 바뀌는 업무처리의 부담감이 가중

되고,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마주하는 학생 및 학부모, 교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 정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급규모에 따른 우울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학급 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학급 수가 많을수록 처리해야 할 사무처리 업
무의 폭주와 경계선이 모호한 사무분장으로 인한 교사들 

간의 갈등,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여부 및 학력은 우울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우울정도를 연구한 Lee[23]의 결과에 
의하면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2017

624

며, 성인의 성별에 따른 Park과 Lee[24]의 연구결과에서
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상반된 결과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우울평가 도
구, 연구대상자의 직업군 등 연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우울정도를 연구한 결과 중 어린이집 교

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25]의 연구에 의하면, 연
령이 적은 교사가 우울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Park과 
Lee[24]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이 우울정도를 더 느끼
는 것으로 보고되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 

연령과 우울과의 관련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Beck[14]의 분류에 따른 우울정도는 연

구대상자의 32.5%가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우
울 증세를 나타낸 교사 중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기혼자
가 미혼자보다 우울 증세를 많이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초등 교사들은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련된 책임을 모두 잘 해내고 있어 별다른 어려

움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일과 가사

를 양립하는 기존의 직장여성들처럼 심각한 우울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미치는 변수들의 연구와 심리

적, 정신적 건강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교사들
의 우울 관련 연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 여교사들 뿐 아니라 기혼 여교사의 우울에 대한 정

확한 측정과 다양한 연구 등 우울극복을 위한 적극적 개

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무스

트레스는 남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여교사 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
업 특성상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과의 관
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분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고,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여교
사들과 마찬가지로 남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

문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사 개인
적 특성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겠으나 제도 및 문화적 요

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성별
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급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26, 27]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
다. 이는 타 직종에 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법
적보장이 많고,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계발할 기회와 시
간이 많으며, 그 기회결과에 따라 관리자, 장학요원, 교
수요원 등의 승진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업을 통해 일을 즐기고 성취를 다른 직업보다 더 

느낄 수 있으며, 경험과 연륜으로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
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교육현장이 
예전에 비해 교사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되기 때문이다. 
연구변수에 대한 초등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심리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심리적 소진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Hong과 

Jeong[2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소진이 증가할
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의 개인적 심리
적 변인인 심리적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
성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

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심리적 
소진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울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Lee와 Nam[29]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또한 직무만족도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초등교사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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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심리적 소진, 직무만족도 순이었다. 초등교사의 우
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 보다 우선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학교 내에서의 근
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 외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30].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아탄력
성은 비교적 안정성을 갖는 개인적 요인이지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

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
무만족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심리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직무만
족도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게 나타나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초등교사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직
무스트레스 순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울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기관이 함께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우울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과 동시에 교사대상의 정신건강관련연수과정

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

로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

으므로 지역과 대상(중·고등학교 교사)을 확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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